
어명소 제2차관, “대설․한파 대비 교통안전 철저”당부  

- 제설자원 확보 등 비상대응태세 구축 및 예방적 제설작업 철저 지시 -  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중부지방에 대설․한파가 예보됨에 

따라 도로․철도․항공의 겨울철 교통안전 관련 준비현황을 점검

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(12.13. 14시, 정부세종청사 회의실) 대설․

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였다.

ㅇ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및 5개 소속기관(지방국토관리청)과  

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

총 10개 기관이 참석하여, 기관별 사전 준비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

공유하였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12월 13일부터 이틀간 예보된 대설과 한파에 대응

하기 위해 각 기관별 조치현황과 향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다.

ㅇ특히, 도로, 교량,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제설제를 예비살포

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대비하고, 철도․항공 등 운행에 차질이

없도록 제설장비와 인력투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□ 어 차관은 “겨울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,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

위해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면서,

ㅇ “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

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폭설과 노면 결빙에 신속하고, 체계적으로 대응하여

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

15일부터 ‘제설대책기간’에 돌입한 바 있다.



ㅇ 각 기관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,

국토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이외에도 지자체, 경찰청 등 관계기관 

간 인력‧장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결빙‧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

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2022. 12. 13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